
우리 천주교 신자는 세례성사를 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죄

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에서 자

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이전의 모든 

죄(아담이 지은 원죄와 내가 지은 본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인간 본성의 불안정함과 나약함, 그리고 교회에서 전통적

으로 사욕이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26항).

죄는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49항).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양심에 따라 스스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

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더욱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

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고해성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해성사를 통하여 모든 잘못과 죄를 씻고 다시

금 거룩하고 깨끗한 하느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 돌아오기

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도 하기 

전에 우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고백성사는 우리에게 그 크신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

여주는 성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죄를 용서받는 성

사인 고해성사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사제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어려움

을 느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의 

사제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

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사제는 단지 하느님을 대리할 뿐입니

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사제에게 고백하지만 그 너머

에 계시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 사제는 고해

자에게서 들은 죄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고

해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용해서도 안 됩니

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고해 사제가 고해의 

비밀을 어겼을 때는 교회의 중한 벌을 받습니다(「가톨릭교회교

리서」 1467항). 고해성사는 하느님 자비의 표지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 은총의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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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하느님의 성전인 나, 어떻게 정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상인들더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쫓

아내십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성전을 이용하는 죄를 지었지만, 큰 죄인들조차 받아들

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또 다른 성전인 나 자신을 돌아

보며 내 안에서 정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지 강의를 통해 함께 묵상해봅시다.


